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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지>: 인쇄술의 보물 
 
<직지>는 현전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으며,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무려 78년을 앞섰다. 
 

 
 
<직지>란 무엇인가? 
원래 이 책의 이름은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인데, 풀어 쓰면 ‘백운이라는 
승려가 고승들의 어록을 가려 뽑아 모아 놓은 것’이라는 뜻으로, 불교 서적이다. 
취암사에서 보관하던 목판으로 인쇄한 1378년 목판본이 완전한 형태로 현재 대한민국에 
보관되어 있다.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것은 금속활자본 하권이다. 
 
승려인 백운이 엮고 그의 제자인 석찬과 달잠이 간행한 <직지>는 <경덕전등록>과 
<선문염송>처럼 여러 책으로부터 나온 선종불교의 진리를 담고 있다. <직지>에서는 
참선을 통해 스스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으며, 선종 불교제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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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교본으로 사용되었다. 조계종에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직지>를 중요한 서적으로 
보고 있다. 
 
인류의 보물 
<직지>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을 녹여 만든 활자를 사용해 인쇄되었다. 
국제사회 특히 유네스코로부터 금속활자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인쇄물로 인정되었다. 
목판본 <직지>는 1992년 대한민국 보물 제1132호로 지정되었으며, 금속활자본 <직지>는 
2001년 9월 4일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조선에서 프랑스까지 
고종대(1863-1907)에 주한대리공사 빅토르 콜랭 드 플랑시는 <직지>를 포함한 수백 권의 
고서들을 수집하여 프랑스로 가져갔다. 그의 사후, <직지>는 앙리 베베르라는 예술품 
수집가에게 팔렸다. 베베르의 유언에 따라 1950 년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직지>를 
기증했고, 1952 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소장품 목록에 편입되었다.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직지> 

• 보관 및 열람 

<직지>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고문서관 ‘특별 서고’에 보관되어 있으며, 청구기호는 한국 
109 번이다. 고문서 중 가장 중요한 사료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이 자료를 최대한 
조심스럽게 다루고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열람 신청서와 고문서관 
사서의 허가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다. 
 

• 온라인 열람 

<직지>는 프랑스국립도서관 고문서 데이터베이스 및 소장 자료 카탈로그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도서명은 프랑스어, 한국어(한글), 한자, 라틴어 음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프랑스국립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인 갈리카에서도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다. 
<직지>의 모든 이미지는 무료 열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확대하여 확인할 수도 있고, 
jpeg 나 pdf 파일로도 다운로드할 수 있다. 
 

• 대중 공개 

자료의 보존과 보호를 위해 <직지>는 일반인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https://www.unesco.org/fr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View.do;jsessionid=iXY5ht2i5UCzsJb0OgoJWCrf4ozxgU5gMn1aRvvjJeWqisVEx20aBIpiRsqiKcBu.cpawas2_servlet_engine1?pageNo=1_1_1_0
https://www.unesco.org/fr/memory-world/register#:%7E:text=Le%20Registre%20international%20M%C3%A9moire%20du,et%20sa%20valeur%20universelle%20exceptionnelle.
https://catalogue.bnf.fr/ark:/12148/cb44421589b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100933766
https://gallica.bnf.fr/ark:/12148/btv1b100933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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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 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콜랭 드 플랑시 컬렉션을 비롯한 다양한 작품들이 한국관 
내에서 전시되면서 최초로 대중에 공개되었다. 
 
이후 1972 년 ‘세계 도서의 해’ 전시를 계기로 <직지>를 다시 볼 수 있었다. 이때 
<직지>는 금속활자로 찍어낸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책으로 서양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듬해, 프랑스국립도서관의 ‘동양의 보물’ 전시에서 가장 희귀하고 귀중한 고문서들과 
함께 소개되기도 했다. 
 
2023 년, 프랑스국립도서관이 개최하는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전시에는 
<직지>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서양 판화인 ‘프로타 판목’(프랑스 또는 독일 
남부, 1400 년경), 그리고 유럽 최초 활판 인쇄물인 <구텐베르크 성경>(독일, 1455 년경) 
등 중요 소장 자료들도 최초로 동시 공개된다. 
 
<직지>의 학술연구 

프랑스국립도서관은 오래전부터 <직지>에 관한 열린 정책을 실시하고 학술연구를 
진행해왔다. 한국 사서들과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이 책을 둘러싼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협력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청주고인쇄박물관, 충북대학교 및 보존연구센터((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문화부 협동기관))과의 공동 연구(2021-2024): <직지>에 관한 
물리화학적 분석 이행  

•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의 ‘인쇄하다! 구텐베르크의 유럽’ 전시 및 프랑스국립도서관의 
한국 소장 도서 관련 협력(2023) 

https://www.bnf.fr/fr/agenda/imprimer-leurope-de-gutenberg
https://www.globaljikji.org/home/main.do#undefined
https://sanhak.chungbuk.ac.kr/bbs/content.php?co_id=4404
https://crc.mnhn.fr/fr
https://www.overseaschf.or.kr/okchf/index.do

